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司牧硏究는 ‘계광학술연구기금’의 지원을 받아 펴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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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 간 사

코로나는 많은 관계의 단절을 야기시켰지만 소통의 또 다른 차

원을 개발하게 하기도 했으며, 또한 인간의 한없는 욕심이 ‘공동의 

집’인 지구를 얼마나 훼손시켰는지를 깊이 성찰하도록 했습니다. 
반면에 세상의 이곳저곳에서 형제애를 보여준 많은 사람들로 인하

여, 아직 이 세상은 사랑의 온기가 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

니다. 
그러나 여전히 사회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 머물고 재물이나 

권한이 없는 사람들에게 코로나상황은 더욱 힘겨운 조건입니다. 세
상의 더 많은 사람들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｢모든 형제들｣ 회칙

에서 말씀하신 “열린 형제애” 곧 물리적 근접성을 뛰어넘어 출생지

나 거주지의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

것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. 

이번 여름호는 일반적으로 교회법편이 중심이기에 한 편의 교회

법 관련 논문과 스페인외방선교회의 지침서와 회헌에 대한 특별 

기고문이 있으며, 두 편의 번역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.

수원가톨릭대학교 교회법 교수인 김의태 신부는 2016년 5월 국

제수도자 장상 연합회 회의에서 한 수녀가 프란치스코 교황께 행

한 질문인 “여성 부제직의 허용 가능성”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

다. 기본적으로 성경과 교회 역사의 맥락에서 여성 부제직의 흔적

들을 살펴보고,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여성 부제직과 멕시코 San 
Cristobal de las Casas 교구의 사례를 통해서 가능성과 문제를 고찰했

습니다. 특히 종신부제서품식 때 부제품을 받은 이들의 아내들에게

도 안수를 행한 행위는 남용이었음을 경신성사성은 분명히 하였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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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, 그 이유는 혹시나 이 안수를 통해 ‘여성 부제직’이라고 불릴 가

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 하겠습니다. 
또한 교회 역사에서 몇몇 수녀원장들이 부제로 서품된 예가 있

었음을 전해주며, 여성 카르투시오회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수

대와 영대 수여식을 통한 전례적 특권에 대해 소개한 것은 매우 흥

미롭습니다. 교회내에서 점차 증대되는 전례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

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연구라 하겠습니다. 

가톨릭대학교에서 교회법 교수로 봉직한 이경상 신부는 1989년 

작성된 스페인 외방선교회(IEME)의 회헌과 지침서를 소개해줍니다. 
이 선교회는 헤라르도 비요타(1839-1906) 사제의 발의에 의해 1899
년 10월 1일 부르고스에 해외포교 신학원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

습니다. 1983년 새 교회법전 반포와 1984년 포교성성의 선언에 발맞

춰 사도생활단이라는 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고 이에 따라 회헌과 

지침서를 인준 받게 되었습니다. 
과거에 파리외방선교회, 메리놀외방선교회, 성골롬반외방선교회, 

그 밖의 여러 수도회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한 한국교회가 이제는 

한국외방선교회(1975년 설립)를 필두로 여러 수도회와 교구들이 해

외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로 탈바꿈한 것은 참으로 기적적인 일입니

다.  
현 시대에 부응한 스페인 외방선교회의 회헌과 지침서는 선교의 

역사가 짧은 한국의 여러 선교회와 수녀회, 교구들에게 선교 사명

을 이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. 

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소속으로 수원교구 법원 성사보호관

인 이규용 신부는 그레고리안 대학교 교회법 교수인 유지 스가와

라의 ‘수도회 회원들의 직권자’라는 글을 소개해줍니다. 교구에서

는 직권자라고 하면 바로 ‘교구장 주교’임을 인지하지만 수도회에

서의 직권자는 보통 ‘장상’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, 교구 내의 수도

회에 대한 교구장 주교의 권한과 수도회 장상의 권한은 어떻게 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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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되고 어떤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법을 토대로 

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
특히 교구 설립 성직자회와 성좌 설립 평신도회 그리고 평신도 

수도회의 성직자들을 구분하여 설명한 것은 수도회의 특성을 잘 

모르는 사제들과 평신도들에게 좋은 안내가 될 것입니다. 

마지막으로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전례학 교수인 저는 서품 

기도에 대한 가장 탁월한 전문가인 쥬세페 페라로 예수회 신부의 

｢부제, 사제, 주교 서품 기도｣라는 책의 일부인 ‘주교 서품 기도에

서 성령 청원 부분’을 소개했습니다. 삼위일체적 배경에서 성령의 

역할은 다른 품에서도 중요하지만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에게는 

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번역하게 되었습니다.  
히폴리투스의 ｢사도전승｣에서 기인한 “Spiritum principalem”은 시

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,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아닌 교회

의 목자의 성서적이고 거룩한 의미에서 임금이며 지도자로서의 권

한을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성령의 역할을 잘 말해주는 용어라 

하겠습니다. ‘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성령’은 주교가 먼저 성령에 다

스려지고 이끌려야 함을 말하는 듯합니다.    

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일 년 넘게 월례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

최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. 위드 코로나(with corona) 시대

가 오면 학문 연구를 통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 사목 현장에 도

움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.        

2021년 6월
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장

윤종식 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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